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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개론 전하는 자세,

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

2010. 01. 11. (월) 

채주명 ( 성빛교회, 인천예술단교육자 )

( 20개론 강의 준비를 끝내고 예수님의 사랑과 심정을 

제대로 전하기엔 너무 부족한 실력이라 울면서 이렇게 밖

에 준비 못해서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있을 때 받은 말씀

입니다. )

말씀을 전하려는 마음에 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맞

지.

내가 되어 전하는 것이 오죽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냐 

마는 잘 들어보아라.

말씀을 전하기 전에는

먼저 나와 의논을 하고 영감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여라. 

주일, 수요말씀을 토대로 방향을 확실히 설정하고 시대에 

맞게 그 주에 맞는 방향으로 전해야 그 영혼이 흑암을 

이길 수 있고 나의 역사를 더 느낄 수 있다. 

가장 큰 영적인 방향이기에 방향을 가르쳐주어야 더 영적

인 감각을 깨울 수 있는 것이다.

그리고 말씀을 듣는 생명을 위해 기도해주어라. 

그 영혼에 대해 기도하면 그 영혼에 대해 깨닫게 되고 

마음이 느껴지게 된다.

그러면서 방향을 잡는 것이다.

이렇게 영 혼 육의 방향을 잘 살피며 준비를 하는 것이

다.

그리고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전해보아라. 

연습을 하고 음율과 심정을 맞춰 강약을 주며 심정의 골

을 깊이 타야 한다.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 나는 너에게 

더욱 마음껏 역사 할 수 있다. 

강의를 하다보면 네가 내 심정 전하고 있음이 느껴질 

것이다. 때론 내가 너를 통해 신입생에게 하고 싶은 말, 

시대를 외치는 말, 사랑의 말을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이

다. 

준비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. 준비, 예비. 

내가 강의하고 심정 다 쏟을 수 있게 너의 여건을 만들어 

놓아야 한다.

사랑일체, 마음일체, 행동일체 되어야 하며 너의 재능을 

내가 쓸 수 있게 해박한 성경의 지식과 말씀의 인이 제대

로 박혀 있어야 하는 것이다. 알겠지?

너희들이 내 몸이 되어 전하려면 나의 말씀, 나의 설교, 

그리고 성경에 대해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.

그러나 두려워 말아라. 

때로는 부족할지라도 한마디로 역사하기도 하니 꼭 기도

하고 나와 일체되길 구하고 바라여라.

선생이 어떻게 나와 일체 되어 말씀을 전하려 했었는지 

많은 선배들에게 들어보아라.

알겠지. 안녕 예수가

(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)

내가 너를 보았노라.

택하고 계획하여 환경을 만들어 이 말씀 듣게 길을 자꾸 

만들어 여기에 오게 된 것이다.

원래 네가 올 길이 아닌데 이 길로 오니 신기하지 않느

냐. 그러나 와서 들어보니 네가 찾아 헤맸던 곳이 아니더

냐. 

나도 너를 찾아 행복이요, 기쁨이야. 

너도 나를 만나 행복이다. 황홀이지.

이제 우리 만난 것에만 만족하긴 그 사랑 깊고 깊다.

그러니 내 말 좀 들어봐.

그 사랑 전하려고 2000년 전에 내 아들 보냈고, 이 시대

는 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여 나의 사랑 전하고 있으니  

네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말씀, 귀한 말씀을 듣는지 

알아다오. 귀인도 만날 것이고 천인도 만날 것이다. 

그리고 예수가 너에게 나타나 너를 살필 것이니 

그 사랑 느껴보아라. 

그동안 멀리 있는 신이라고 생각했느냐?

“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보다, 부모보다 더 아실까? 

  사랑하실까?” 싶었느냐. 

이 말씀 들으면 너만 보고, 너만 사랑했던 내 깊은 사랑 

깨닫고 놀랄 것이다.

아~ 설레는 이 내 마음. 

네가 말씀 듣기 시작하는 순간 더 커져

내 마음 어찌할까 모르겠구나.

아~ 나의 신부야. 

내가 너에게 나타나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 보듯 전하는 

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말 들어보아라. 알겠지? 

사랑한단다. 사랑해. 영원히. 

내가 사랑해 줄테니 너의 영혼 나에게 맡겨보아라. 

알겠지. 안녕. 여호와로다.


